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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항공기사고조사를 위한 증거보존

항공기사고조사를 위한 증거보존

1. 공항소방대원 및 기타 구조대원은 항공기사고조사의 기본적 필요성과 사고조

사에 사용되는 기술 및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가능한 잔해는 항공기사고

조사반이 도착할 때까지 손대지 않고 보존하여야 하며, 구조 또는 화재진압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경우 잔해 처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2. 사망자의 사체는 발견된 장소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사체나 잔해의 일부를 

옮길 필요가 있을때는 이동시키기 전에 그들의 위치에 대한 스케치 계획을 

가능한 만들어야 하며 잔해안의 시체나 일부분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가

능한 네 가지 각도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추가로 꼬리표를 옮겨진 각각의 

시체나 일부분에 부착하고, 대응표식이나 꼬리표를 잔해 안에서 발견된 지점

에 부착하여야 한다. 조종실 지역은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자의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위치를 바꿔야 한다면, 발생

된 사항은 기록을 하여야 하고, 사고조사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잔해 내에서의 격리와 보안조치는 가능한 빨리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인가받

은 요원은 공항 비상계획의 요구에 따라 비상출입증를 휴대하고 제시하여야 한

다. 

4. 모든 보안요원은 신분증명 절차를 브리핑 받아야 한다. 현장의 관련기관과의 

쌍방향 무전통신이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의 출입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5. 사고현장은 발화성 연료의 잔존, 위험물 및 잔해의 조각들로 인해 매우 위험

한 지역이 될 수 있다. 비상지역 내에서의 모든 필요한 안전절차가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참여하는 요원들이 안전장비와 보호의를 모두 착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6. 비상사태 후에 소방 및 구조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고를 하고 그들의 관찰내

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시체나 일부분을 옮기면서 붙인 꼬리표에 대한 자세

한 설명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만든 스케치, 다이아그램, 사진, 영화필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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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된 테이프 및 비디오는 사고원인을 조사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

다.

7. 상세한 사항은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1(Rescue and 

Fire Fighting) 및 「공항에서의 고조 및 소방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과 ICAO Doc 9756(Manual of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항공사고조사 관련 매뉴얼을 

참조한다.


